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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RS, 중국경제 전염될까 두렵다!
KOTRA, 현지 한국기업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 … 매출 10-20% 감소

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 사스(SARS)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업피해는 

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, 사태가 장기화되면 매출 손실이 커지고 현지 철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조

사됐다.

KOTRA(대표 오영교)가 홍콩을 포함한 중국 주재 무역관을 통해 현지진출 한국기업 80개를 대상으로 <사

스 영향과 대응방향>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일부기업에서 바이어의 상담스케줄 취소, 가족들의 국

내 대피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뿐 업무상 급격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스 피해유형(복수응답)은 ▷중국 경기침체(37%) ▷해외(제3국) 수출수요 감

소(35%) ▷한국 모기업의 중국수출 차질(21%)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, 중국 내수판매 감소와 현지투자(재투

자) 계획의 차질을 우려한 곳은 7%에 불과했다.

SARS로 인하 GDP 손실액(억달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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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한국 홍콩 일본 싱가폴 타이완 말레이 타이 인니 필리핀 베트남

사스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개 중 2개(2.5%)에 불

과했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18.8%가 매월 2만-100만달러 이상의 매출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대응방안은 단기적으로 ▷화남지역 출장 자제 ▷샘플발송을 통한 간접상담 진행 등이 꼽혔고, 장기적으로는 

▷해외수출선 다변화 ▷신상품 및 소량 다품종 전략을 강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. 현지법인 철수는 사태악화 

시 장기 대응방안의 하나로 검토중이다.

홍콩 주재 한국기업들은 홍콩의 사스 피해보다는 중국지역 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에 더 큰 우려

를 보이고 있다. 한국과 중국에서 타이완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들도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보다는 거래처 

접촉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이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.

섬유는 사스가 장기화되면 월 20만달러, 연간으로는 250만달러의 수출감소가 예상되며, 가전제품은 현지 매

출액이 월평균 10-20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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